
[보도자료] “재난 속에서도 배움은 계속돼야 합니다” 쿠팡, 고객
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튀르키예 어린이 학업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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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피해로 학업 중단된 튀르키예 어린이들이 배움 통해 희망 되찾을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하는 쿠팡만의 혁신적 기
부 캠페인 운영 
고객은 로켓배송 통해 학용품 후원, 쿠팡은 매칭 기부금으로 테블릿PC 지원하는 기업-고객 협심 프로젝트…도움의 손
길 가장 절실한 교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공하는 수혜자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 

2023. 3. 20. 서울 – 쿠팡이 대규모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튀르키예 어린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함께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쿠팡은 자사 상생전문관 ‘착한상점’ 내 캠페인 전용관을 오픈하고 튀르키예 어린이 후원에 관심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및 대한적십자가 함께 하는 이번 캠페인은 유통사인 쿠팡이 자사
의 혁신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축이 돼 일반 소비자들과 기업이 힘을 합쳐 튀르키예 생존자를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쿠팡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히 지진으로 교육시설이 파괴되고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튀르키예 어린이,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
기하지 않도록 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추산에 따르면 튀르키예 내 약 4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교
육을 받지 못해 희망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피해 지역에 막사를 활용한 임시 학교를 마련해 자원봉사자 교사
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튀르키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학용품 후원을 원하는 고객은 쿠팡 ‘착한상점–튀르키예 재난지역 학용품 보내기 캠페인’에서 기부
물품을 구매하고, 이때 배송지란에 튀르키예 대사관이 지정한 창고 주소를 입력하면 물품이 창고로 로켓배송된다. 창고로 보내진
책가방, 문구세트, 스케치북, 크레용 등의 학용품은 대사관을 통해 튀르키예 현장으로 보내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
정이다. 기부에 참여한 고객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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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들의 기부 금액만큼 추가 기부금을 매칭해 온라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를 후원한다. 이
처럼 유통사가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튀르키예 기부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면서 기업 또한 직접 기부에 참여하는 캠페인은 쿠
팡의 ‘착한상점’이 유일하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난 속 아이들의 교육권이 지
켜질 수 있도록 튀르키예 정부가 기부물품으로 학용품을 요청해 쿠팡이 이를 적극 수용한 프로젝트로 수혜자 측의 실질적인 니즈
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부 캠페인이란 데 의의가 있다. 본 캠페인은 5월 19일까지 2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는 “강진으로 부모를 잃은 튀르키예 어린이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위험에 처해있다. 쿠
팡의 기부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미소가 번졌으면 좋겠다”며 “캠페인을 진행해주신 쿠팡과 대한적십자사, 무
엇보다 기부에 참여해주신 한국인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튀르키예 어린이, 청소년들이 배움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위로를 받고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기부 프로
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어린이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고객들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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